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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들로부터 배울 점


수년 전에 스펠링 비 (Spelling Bee)의 전국 일위의 영예는 아누락 캐샵 (Anurag Kashyap)이라는 8학년 남학생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샌디에고 근교인 파우웨이 (Poway)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인도에서 이민을 온 부모에 태어난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의의는 스펠링 비에서 1위로부터 4위까지를 인도계 학생들이 차지한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단어의 철자를 잘 알고 있는 우수한 학생 272명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는  보통으로 봐넘길 영예가 아닙니다. 인도계 학생들이 스펠링 비의 최고 영예를 독차지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4년 동안에 3명의 1위 선수가 인도계 학생들이었음은 타 인종도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누락 군은 1위를 차지한 상금으로 현금, 장학금 및 책을 합하여 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뉴욕에 초빙되어 굿모닝 아메리카 (Good Morning America)에 특별 손님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47위를 했던 아누락 군은 수학과 과학에도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올A 학생입니다. 공동 2위를 한 여학생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역시 인도계 학생입니다. 그녀는 올해 13세인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 기회이었습니다. 스펠링 비는 중학생들만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경시대회입니다.  


인도계 학생들이 스펠링 비 경시대회에서 왜 이렇게 최고의 성적을 보일까요? 여기에는 가족 단위가 아니고 인종 단위로서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전국에 산재하는 인도인 학부모들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인도계 학생들이 수학에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우수한 성적을 보이지만 영어의 표현력과 영어의 구사실력은 보통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을 했습니다. 인도계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표현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적으로 인도계 학생들만 참가하는 스펠일 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계 학부모님들은 가 일층 아동들에게 단어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종 단위로 스펠링 비에 집중적인 관심과 열성을 기우린 결과로 인도계 아동들이 스펠링경시대회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학부모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음악과 수학에서는 타 인종보다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인학생들은 인도계 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시에 영어의 단어나 표현력에 있어서는 수학에서 보여주는 우수성이 좀 모자라다고 하면 지나친 지기비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동포사회에서 장학금제도 많고 음악경시대회도 많습니다. 이제 한인 동포사회도 스펠링 비 경시대회에 신경과 관심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포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하고 한글 글짓기 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영어를 구사함에 있어서도 타 민족에 항상 양보만 해서는 인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여하는 각 은행들이나 단체에서 매년 스펠링 비 와 같은 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 이쉽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이나 내 후년 부터는 스펠링 비 경시대회에서도 한인 학생들이 전국적은 곽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머리가 우수한 한인 자녀들은 스펠링 비에서도 최우수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 동포 차원에서 인도인들에 못지 않게 강한 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끝   

